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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nursing field, various learner-centered learning strategies an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re required to achieve effective learning outcomes according to the curriculum based on 

learning outcom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move away from the traditional lecture-orient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is is a single-group pre-and post-similar experimental study attemp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education using cooperative learning 

on the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The study subjects were 137 second-

year nursing students at one university in G City. The research was conducted for two hours per week 

for 13 weeks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19.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SPSS 24.0 Version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ired t-test. The result showed both self-esteem (t=-4.438, p<.001) and 

subjective happiness (t=-3.32, p=.001) of nursing students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This 

suggests that the accumulation of positive experiences in group activities through student-centered 

cooperative learning to achieve the outcomes of parking education with interdependence improved 

nursing students'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education using cooperative learning in this study is an effective 

education for improving the self-esteem and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Repeated studies 

are required by establishing a control group in the future,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to 

nursing students in the upper grades of 3rd and 4th year through a similar curriculum to examine the 

effect,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ursing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the self-

esteem and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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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간호학계에서는 학습성과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에 따라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학습전략 및 교수학습 방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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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강의식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을 벗어나,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한 단일군 사전-사후 유사 실험 설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 시에 소재한 일 대학의 

간호학과 2 학년 학생 137 명이며, 연구방법은 2019 년 9 월부터 12 월까지 13 주 동안 차시 별 

2시간씩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Version으로 기술통계 및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t=-4.438, p<.001)과 주관적 행복감(t=-3.32, p=.00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주차 별 교육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중심의 협동학습을 통해 그룹활동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경험들의 누적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켰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 

향상에 효과적인 교육임이 확인되었다. 추후 대조군을 설정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유사한 

교육과정을 통해 3,4학년 고학년 간호대학생에게 범위를 확대하여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핵심어: 간호대학생, 협동학습,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1. 서론 

간호대학생은 다른 대학생들과는 달리 학교 내에서의 수업 외에 병원 등 다양한 

환경의 임상 현장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 부담감과[1], 엄격한 교육과정, 과중한 학습량,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심리적 중압감 등으로 타 분야 전공 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2]. 특히 이론수업과 병원 실습이 한 학기에 

병행되는 교육과정으로 많은 학업량을 소화해 내야만 하고, 사람의 생명을 보살피면서 

자신의 지식 부족이 환자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크다[3]. 간호대학생의 

이러한 높은 학업스트레스는 긴장,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장애 및 반항, 과음, 약물남용 

등의 신체적 질환까지 초래하게 되고[4], 개인적 스트레스의 증가는 자아존중감을 더욱 

저하시킴으로써 행복감이 낮아지게 된다[5].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인간의 행동, 적응, 건강한 성격 

발달, 정신적 건강에 기반이 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함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잘 적응하게 된다[6]. 즉, 간호대학생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면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고, 임상실습의 

만족도가 높게 되며 나아가 환자 간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7].  

행복감은 개인의 삶 전반에서 주관적으로 경험되며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개개인의 잠재적인 가능성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긍정적인 경험의 빈도가 중요하며,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삶에서의 만족감을 경험할 때를 의미한다[8]. 특히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주관적 행복감은 행복감을 반드시 경험하지 않더라도 

일어난 사건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해석되며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9].  

그러나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6개 국가 중 최하위이며[10],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28점 만점에 19.8점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상자에게 전인간호 

행위를 실천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은 기쁨이나 삶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긍정적 정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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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행복감의 경험이 중요한 요인이다[11]. 간호대학생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이 

높으면 학교생활의 적응을 도울 수 있고, 스트레스 경감에 도움이 되며[12],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13]. 즉,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적응을 돕고 미래의 간호사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14].  

이에 대학에서도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단순 지식만 주입하는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지식을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강조하고 있다[15]. 

간호학계에서도 학습성과에 기반을 둔 교육체계를 간호학과 인증기준에 필수 항목으로 

선정하여[16], 효과적인 학습성과 달성을 위해 강의식 위주의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뛰어넘어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학습전략 등을 요구하고 있다[17][18]. 특히 

의사소통역량은 간호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역량으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 중의 하나이며[19], 간호현장에서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20], 임상현장에서는 의사소통 역량증진을 위한 간호 교육이 더욱 다양화되고 

강화되기를 요구하고 있다[21][22].  

따라서 간호 교육과정 중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에서는 의사소통 역량 함양을 위해 

의사소통과 관련된 이론과 인간에 대한 이해 및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 등을 교육하며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23][24]. 이와 함께, 의사소통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문제중심학습, 시뮬레이션 

교육, 액션러닝, 플립러닝, 협동학습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25] [26]. 

특히 협동학습은 학습자들의 협력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방법으로 학습자들의 사회성 발달에 

필수적이며 전인교육에 초점을 둔 학습 방법의 하나이다[27][28]. 이러한 협동학습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상호의존 과정 동안 서로 돕고 의지하므로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게 즐겁게 느껴지게 하므로[28],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교육은 간호대학생들에게 유용한 커리큘럼이다.  

협동학습은 그룹 안에서 리더십과 책임감을 학습하게 되고 학습적 협동을 기르게 

하므로 개인의 자아개념을 발달시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29].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행복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4],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의 향상은 개인적 건강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은 향후 

예비간호사로서 우리 국민의 미래 건강관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30], 

간호대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의 향상을 돕는 접근 교육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그 효과를 

살펴본 중재 연구는 시도되었으나[30-33], 협동학습을 활용하여 그룹활동에서 느끼는 

경험들의 누적이 간호대학생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을 살펴보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과 실습에 잘 적응하고 졸업이후에도 간호사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론 위주의 강의식 방식을 벗어나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 전후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향후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과 방법의 개발 및 효과적인 간호중재로 제시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되길 기대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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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전후 효과를 확인한다. 

2)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전후 효과를 확인한다 

 

2.2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사후 유사 실험 설계 연구이다.  

 

2.3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G시에 소재한 일 대학의 간호학과 2학년 간호대학생이며,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의 경험이 없는 17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사후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33명을 제외한 137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7 analysis software를 이용하여 t 검정에서 필요한 효과크기 .30,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계산한 결과 paired t-test의 표본수는 122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탈락률 15%를 고려하였을 때 144명으로 산출되므로, 본 연구의 137명을 

충족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6] 개발하고, Jeon(1974)[34]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긍정문항 5개와 ‘자신을 종종 쓸모없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대체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는 부정문항 5개로 되어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hronbach's α 값이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78이었다. 

 

2.4.2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은 Lyubomirsky와 Lepper(1999)가 개발하고[35] 임지숙(2004)[3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반적인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문항이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는 정도를 표현하는7점 Likert 

척도이다. 긍정적 문항은 척도에 표시된 점수를 그대로 합산하되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4점에서 최고 28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hronbach's 

α값이 .86이었고, Lim[36]의 연구에서는 .76, 본 연구에서 .8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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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을 위해 학과에서 지정한 교재를 

참고하였으며, 정신간호학 교수 2인, 정신건강간호사 2인의 자문을 얻어 Table 1과 같이 

최종 완성하였다.    

 

2.5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로 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 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을 설명하였다. 자료는 

순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모든 개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고,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1) 실험군의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1회기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 시행 전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2) 실험처지 적용 

간호학과 2학년 2학기에 전공기초 인문사회교육으로 개설되어, 주 2학점 2시간으로 

운영된다. 총 15주 교육 중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제외하고 주 1회, 100분씩 총 13회기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 운영  

본 연구는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동시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한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 운영 방법이다. 기존의 강의식 수업 설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설계하였으며 한 분반에 41명 내외로 구성되었으며, 협동학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7-

8명으로 구성된 조를 편성하되, 학습자들의 학습효과를 위해 성별은 섞어서 소집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1주차에는 인간관계를 경험을 위한 시작 및 준비단계로 교수자가 

수업운영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조원간 별칭 짓기, 팀 명, 팀 빌딩 

서약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도록 하였고, 사전설문지를 배부한 후 작성하도록 하였다. 

2주차에는 자기개방 및 자기이해를 위해 교수자의 미니강의를 제공하였고, ‘나의 뇌구조 

그리기, 인생곡선 작성, 나는 누구일까’의 개인별 워크시트를 작성하도록 하여 개인별 

책무성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그룹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였다. 또한 활동 

이후 그룹 간 대표학생을 선정한 후 발표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도록 하였다. 

3주차는 타인과 만남의 과정을 그룹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게 하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위한 조아리의 창을 통해 자기진단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이후 각자의 창의 

크기에 대해 협동활동을 통한 워크시트를 작성하도록 지지하였다. 4-5주차에는 자신의 

중요한 가치와 장단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자아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어플을 통한 강점 

찾기 활동과 에릭 번의 자아상태 모형에 대해 조원들과 협동학습을 하게한 이후, 자신의 

자아상태를 성찰하도록 하였다. 6주차에는 교류패턴의 이해를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을 이해하도록 하였고, 협동학습을 통한 감사표현 역할극 및 가치관 경매활동을 

하였다. 이후 오케이그램으로 자신을 진단하도록 하였으며 인생태도에 대한 경험을 

나누도록 하였다. 7-8주차에는 의사소통의 과정 경험과 기술 훈련을 위해 영화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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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빈스의 방’, ‘굿윌헌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뉴욕에서 온 남자, 파리에서 온 

여자’의 클립핑을 통해 의사소통 유형 점검의 협동학습을 한 후,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9주차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훈련을 위해 공감, 반영, 

탐색에 대한 학습을 하였으며, 실제 상황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통해 효과적인 공감, 

반영, 탐색하기의 방법에 대해 협동학습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나리오를 보고 

협동학습을 시작하도록 한 후, 각 팀에서 결정한 집단 의사결정 순위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10주차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훈련의 비폭력대화모델을 학습하였고, 상황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그룹간 협동학습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기린언어식 표현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2인 1조 짝을 지어 평가없이 관찰하기-느낌 확인하고 표현하기-

부탁 표현하기 등의 방법을 훈련하였다. 11주차에는 의사소통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 

방향을 학습한 이후, 다양한 상황극을 통해 협동학습을 진행한 후 발표하고 공유하도록 

하였다. 12주차는 상황 시나리오에서 대상자의 심리적 반응을 탐색한 후 각자의 불안, 

의존, 우울, 분노, 부정 등의 경험을 나누도록 하였고, 교수자가 제시한 상황 시나리오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협동학습을 

유도하였으며, 13주차에는 영화 ‘오즈의 마법사’ 클립핑을 시청한 후 대상자와 촉진 

요인과 장애요인을 살펴볼 수 있도록 협동학습을 활동하도록 하였다.  

 

[표 1]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 운영 

[Table 1] Oper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Education Using Cooperative  

Learning 

Stage Week Class Topic Activities 

Early 

1 

Interpersonal 

training 

through 

understanding 

self and others 

∙ Orientation and understanding among 

group members 

∙ Course Orientation 

∙ Formation of groups, name of team, 

establishment of rules, and nickname. 

2 ∙Self-opening and self-understanding 
∙ Self-understanding for the beginning of a 

relationship 

3 
∙ Understanding others through encounters 

with others 

∙ Self-Opening, Joari's Window,  

∙ Experience meeting other people 

4 

∙ Finding the importance of human 

relationships and characteristics 

∙ Find your strengths 

∙ Human relationships, characteristics, 

analysis 

∙ finding your strengths 

Middle 

term  

5 

Effective / 

ineffective 

check 

communication 

∙ Know your communication style 

∙ Understanding Eric Berne's Model of the 

ego State 

∙ Know your own ego state 

6 

∙ Understanding one's own communication 

style through understanding exchange 

patterns 

∙ Expressing gratitude role play, 

clarification of values  

7 

∙ Understanding and applying effective 

communication 

∙ Experience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 Communication training: Listening 

∙ Find my communication style 

∙ Watch 'The Movie Black, Marvin's Room' 

and find your communication style 

∙ Applying effective communication: 

8 
∙Communication training: Observation 

without evaluation 

∙ Find my communication style 

∙ Watching the movie ‘Good Will Hunting’, 

‘The Most Beautiful Parting In The 

World’, ‘A Man From New York’, ‘A 

Woman From Paris’, inspection of 

therapeutic/Ineffective communicatio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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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Communication training: empathy, 

reflection, and exploration skills 

∙ Communication training: Reinforcing 

expression skills after confirming desires, 

requests, and feelings 

∙ Applying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Empathize, reflect, and explore 

∙ Confirming and expressing feelings, 

expressing requests 

10 

∙ Understanding the nonviolent 

communication model 

∙ Checking non-therapeutic communication 

styles 

∙ Finding ineffective communication and 

applying therapeutic communication 

techniques 

∙ Non-violence model (NVC), giraffe 

language and jackal language 

∙ Ineffective communication: Coercion 

11 

∙ Understanding communication problems   

∙ Closed communication Improvement 

direction   

∙ Group activities through various 

situational plays 

12 
∙ Understanding and identifying subject 

characteristic 

∙ Understanding the formation of 

therapeutic relationships according to 

situational scenarios 

Closing 13 Wrap-up 
∙ Understanding role in forming relationships 

∙ Wrap-up 

∙ Relationship, stages, facilitators, and 

barriers  

∙ Finding and presenting the qualities my 

after watching the movie ‘The Wizard of 

Oz’ 

 

3) 실험군의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13회기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 종료 직후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의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은 

paired-test로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로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122명(89.1%), 

연령은 20-24세가 96.4%, 종교는 무교가 81명(59.1%)로 가장 많았다.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유사 수업 경험은 없음이 108명(78.8%)으로 가장 많았고, 전공선택동기는 취업전망으로 

69명(50.4%), 전공의 만족도는 보통이 58명(42.3%)로 가장 많았다.  

 

[표 2]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3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5 (10.9) 

Female 122 (89.1) 

Age 

20-24 132(96.4)  
25-29 3(2.2) 

≥30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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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n 

No religion 81 (59.1) 

Christian 39 (28.5) 

Catholic 9 (6.6) 

Buddhism 7 (5.1) 

Other 1 (0.7) 

Communi-cation similar courses 
Yes 29 (21.2) 

No 108 (78.8) 

Major choice motivation 

Employment prospects 69 (50.4) 

According to aptitude 34 (24.8) 

Parental Invitation 26 (19.0) 

According to grades 8 (5.8)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5 (3.6) 

Usually 58 (42.3) 

Satisfaction 55 (40.2) 

Very good 19 (13.9) 

 

3.2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의 효과 

본 연구대상자에게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의 전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교육 전 3.55±0.44점, 교육 후 3.70±0.44점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증가하였고(t=-4.438, p<.001), 주관적 행복감은 교육 전 

4.53±0.61점, 교육 후 4.73±0.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3.32, p=.001). 

 

[표 3]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의 효과 

[Table 3]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Communication Education Using Cooperative Learning 

(N=137) 

Variable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Self-esteem 3.55±0.44 3.70±0.44 -1.51±4.00 -4.438 <.001 

Subjective happiness  4.53±0.61 4.73±0.71 -.846±2.88 -3.435 .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을 

적용하여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에서 협동학습 교수학습방법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 향상을 위한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은 교육 전 3.55점에서 교육 후 3.70점, 주관적 행복감은 교육 

전 4.53점에서 교육 후 4.7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방된 분위기에서 교수자는 안내자의 역할과 친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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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였고, 학생들은 동료들과 능동적으로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동료들과 토의를 통해 생각을 교류하는 협동적 학습구조의 효과로 판단된다. 학생들은 

각 주차 별 학습내용을 통해 자기 강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학습 주차가 진행되어 짐에 

따라 자기이해와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패턴을 깊게 이해하게 되는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룹 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를 지지하는 

지원적 환경과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을 통해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었으며, 

공동의 목표 해결은 곧 학생들의 소속감과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하여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교육 전 3.55±0.44점, 교육 후 3.70±0.44점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4.438, p<.001). 이는 국외에서 협동학습에 관한 초기 연구자인 

Graves와 Grave[3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26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협동학습의 효과를 

연구한 Mcmanus와 Gettinger[29 ]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교사들의 96%가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였다.       

또한, 협동학습 프로그램의 중재를 받은 실험집단과 협동학습 프로그램의 중재를 받지 

않은 통제집단 자아존중감의 향상 정도를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다[38-40]. 

국내의 연구결과에서도, 본 연구의 대상자와 동일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100분간 총 12주동안 인간관계 의사소통 교과목을 적용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존중감 전후 점수차이를 보고한 Hyun과 Park[4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점수가 실험군은 사전평균 29.07점에서 사후평균 31.80점, 

대조군은 사전평균 29.97점에서 사후평균 30.76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중재 전후 

자아존중감 점수 차이가 유의하게 더 크게 향상되어 인간관계 의사소통 교과목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만을 중재로 

진행하였으므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대조군을 확보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또한, Lee등[42]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효과적임이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 일치하였다. 다만,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간호대학생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자와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협동학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재확인할 수 있는 Yoon과 Kim[43] 및 Kang[44]의 연구결과도 의미가 있었다. 

Yoon과 Kim[43]의 연구에서는 학습부진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수해양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수준에 맞는 학습활동을 조절하여 또래에게 도움을 

받고 제공하는 협동학습을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중재 전후 자아존중감의 

점수차이가 유의하게 더 상승되었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협동학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Kang[44]의 연구에서도 협동학습을 

제공받은 학습장애 학생과 협동학습을 제공받지 않은 학습장애 학생의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는 의미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행복감은 교육 전 4.53±0.61점, 교육 후 4.73±0.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3.32, p=.001). 한편, 본 연구의 교육과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협동학습을 적용하여 주관적 행복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학교 행복감을 측정한 Kim과 

Chae[45]의 연구에서는, 협동학습모형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학교 행복감 점수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행복감의 사전 점수 3.23점에서 사후 점수 3.77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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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복감이 0.54점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교 행복감의 

하위영역인 친구관계, 교사관계, 자기효능감, 환경만족, 학습활동 즐거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협동학습이 행복감 향상에 효과적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교육이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을 

살펴본 일부 선행연구[46-50]들은 있지만, 협동학습을 적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주관적 행복감 개념은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 타당도가 높은 도구를 사용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선행연구[42][51]에서 의사소통 기술은 대인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즉, 

의사소통기술과 주관적 행복감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교육은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되리라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과 더 

나아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 향상을 위한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2학년의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을 

운영하였다. 저학년의 경우는 의사소통 역량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가 

부족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해 온 경험이 많지 않으므로 저학년은 고학년에 비해 

의사소통 점수가 낮게 나타난다[51] 즉, 저학년에게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이고 치료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본 연구와 같은 교육이 저학년 시기부터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3,4 학년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을 비롯한 학습과정에서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역량이 저학년에 비해 향상되긴 하나, 여전히 과중한 학습량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학교성적, 경제상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으로 자존감의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고학년은 임상실습현장에서 예비 간호사로서 대상자와 보호자를 대면하여 

긍정적인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역할의 비중이 크므로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교육이 

지속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와 유사한 간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본다.  

본 연구는 대조군을 설정하지 않고 단일군을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하였으므로 

연구결과에 대해 확대 해석함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대조군을 

설정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측정도구를 달리하여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의 다양한 효과 검증의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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